
요약

본 연구는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과 메달에 따른 심리경험 특징을 탐색할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2020년 도

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를 대상으로 한 979개 심리경험 인터뷰를 원자료로 채택하여, 귀납적 내용분석을 진행하고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을 산출해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은 목표의식, 훈련과정, 기술숙달, 성공

적컨디셔닝 등 세부영역으로 범주화하였으며, 세부영역은 대회준비, 컨디셔닝 성패, 사명감 등 일반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둘째, 2020 도쿄올

림픽 중국 금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대회준비, 사명감과 감사, 경기운영 주도권 순으로, 은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컨

디셔닝 성패, 대회준비, 경기운영 주도권 순으로, 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컨디셔닝 성패, 대회준비, 경기운영 주도권 순으로 나

타났다. 셋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올림픽 금메달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목표의식, 투지, 훈련과정, 국위선양 순으로 

나타났고, 심리컨디셔닝, 컨디션난조는 도출되지 않았다. 은메달리스트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컨디션난조, 목표의식, 심리컨디셔닝, 훈련과정 

순으로, 동메달리스트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투지, 목표의식, 컨디션난조, 국위선양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

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목표의식, 훈련과정, 성공적컨디셔닝은 금·은·동메달리스트 구분 없이 빈도비율이 높은 반

면, 기술숙달, 컨디션난조 등은 금·은·동메달리스트 사이 빈도비율의 차이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the Chinese gold, silver and bronze medalists in the 2020 
Tokyo Olympic Games per their medal type. 979 psychological experience interviews with Chinese medalists at the 2020 Tokyo Olympics 
were adopted as raw materials, and induc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and the frequency ratio of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gold, silver, and bronze medalists was calculated and compared. First, the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Chinese medalists at the 2020 
Tokyo Olympics were categorized into detailed areas such as goal consciousness, training process, skill proficiency, and successful con-
ditioning, and general areas such as competition preparation, conditioning success, and mission. Second, the frequency ratio of psycho-
logical experience of Chinese gold medalists at the 2020 Tokyo Olympics is in the order of preparation for the competition, sense of duty 
and gratitude, and leadership in the operation of the game. In case of the silver medalists, the most frequent psychological experience 
was conditioning, followed by preparation for the competition, hegemony of the game in their order. In case of the bronze medalists, the 
most frequent experience was conditioning, followed by preparation for the competition, hegemony of the game in their order. Thirdly, 
the frequency ratio of the Chinese Olympic gold medalists in the 2020 Tokyo Olympics in the detailed areas of psychological experience 
was in the order of goal, followed by fighting spirit, training process, national prestige in their order. No evidence was found in terms 
of psychological conditioning and bad condition. The silver medalists’most frequent psychological experience was bad condition, followed 
by sense of goal, psychological conditioning, training process in their order. The bronze medalists’most frequent psychological experience 
was fighting spirit, followed by sense of goal, bad condition, national prestige in their order. Fourthly, the most frequent experiences in 
common among the medalists were sense of goal, training process, successful conditioning, while the psychological experiences differed 
among them in terms of perfection of the techniques, and bad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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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올림픽 출전은 모든 선수의 목표이고, 올림픽 메달은 운동선수

로 최고의 성취이다. 자신의 모두를 경기에 쏟은 올림픽 시상대에

선 선수는 시상식 순간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금메달

에 세상을 모두 얻은 선수, 동메달에 기뻐하는 선수, 밝은 미소로 

은메달 시상대에 오르는 선수도 있지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은메

달리스트도 있다. 어느 올림픽부터인지 대한민국 올림픽 은메달리

스트는 밝은 미소로 시상대에 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침울한 표정

으로 시상대에 오르는 다른 나라의 은메달리스트나 동메달리스트

가 있다. 이러한 차이는 선수 스스로의 메달 획득 인식에 사회문

화적 맥락이 개입될 수 있는 개연성을 시사한다. 

올림픽 출전은 선수에게 특별한 경험이다. 올림픽은 대회성격, 

사회적 관심, 대회구조, 심리경험, 경기력 향상 기회가 된다는 측

면에서 다른 대회와 차별화된다(윤영길, 전재연, 2010). 올림픽 출

전은 선수로 인정받고, 선수로서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재정적 

후원이나 경제적 이익(Wylleman, Reints, & Van Aken, 2012), 경제

적 안정의 지렛대(Coakley, 2011)가 되기도 한다. 올림픽 출전 경험

은 선수에게 펀더멘틀 개선, 정서적 안정, 동기유발, 경기력 변화

의 긍정적 계기가 된다(윤영길, 전재연, 2010). 또한 선수는 올림픽 

출전 경험에서 심리적 자원을 확보하고, 신체적으로 강건해지는 

동시에 개인적 성장의 동력을 발굴하기도 한다(유현숙, 2005). 이처

럼 올림픽 출전은 선수에게 특별한 경험이자 변화의 동인이며, 경

기력 도약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올림픽 출전은 선수에게 긍정적 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 준비 과정에서 선수나 지도자는 특별한 전환점을 거치면서, 

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올림픽 성적에 관심이 증가하는 동시에, 그

에 따른 부담이 커져간다. 때로 올림픽 출전선수는 올림픽 출전으

로 불확실성 증폭, 동기약화, 성취 증후군 등 부정적 영향을 경험

하기도 한다(윤영길, 전재연, 2010). 올림픽은 사회적 관심이나 중

요성으로 인해 선수나 지도자에게 압박감이 크다. 선수는 올림픽 

준비부터 이어지는 압박감으로 대회 기간 실망이나 좌절, 스트레

스에 취약한 상태에 놓인다(Henriksen, Kristoffer, et al. 2020). 또
한, 타인의 기대나 경기력 부담으로 인한 압박감을 경험하기도 한

다(Jackson, Dover, & Mayocchi, 1998). 

이처럼 올림픽 출전은 물론 성취는 선수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올림픽 메달 획득 직후 구름 위에 떠 있는 느낌(최

은경, 윤영길, 2010)에서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차 성취 증후군, 심

리적 압박감, 관계방식 악화, 산만해진 일상, 높아진 눈높이 등으

로 심리적외상을 경험하기도 한다(윤영길, 전재연, 양은심, 2012). 

올림픽 성취는 심리자본 축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1976 몬트

리올 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대한민국 여자배구팀 선수는 메달 

획득 40년 경과 시점에서 올림픽에서의 성취를 자신의 삶에 성실, 

감사, 도전, 관계 유연성의 심리자본 형성의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김현주, 윤영길, 2017). 이처럼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과 출전 성과

는 가까이에서는 희극이고, 조금 떨어져보면 비극일 수도 있지만 

더 멀리 보면 희극이다.

올림픽 출전과 올림픽 출전 성과는 어떤 선수에겐 최상 수행의 

결과일 수 있다. 최상수행은 평균 경기력을 초월한 상태이거나 최

적 또는 최상의 수행력이 발현된 상태이다(jackson & Roberts, 

1992). 최상수행 상황에서 선수는 명확한 초점, 자발성, 내·외부 

어려움으로 부터의 자유, 자아, 힘, 활력의 표현(Privette, 1981), 초

월적 의식 상태를 경험한다(Harung, Heaton, Graff, & Alexander, 

1996). 또한 최상수행 과정에서 선수는 고도의 집중 몰입, 에너지 

사용의 자동화, 쉬운 수행, 육체적 및 정신적으로 이완된 느낌, 자

신과 수행 능력 제어, 부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음, 자신감에 

대한 강한 믿음, 즐거움 등 특징으로 인식된다(Cohn, 1991).

선수의 최상수행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최적의 

심리상태는 최상수행 발현의 필요조건이 된다. 실제로 집중력, 자

신감, 긍정적 사고, 감정관리, 동기부여는 선수가 최상수행 도달을 

위한 최적의 심리상태 구축에 기반이 된다(Chang-Yong, Chen, 

Chen, Huang, & Hung, 2012). 또한 최적의 수행을 위하여 내적으

로는 자동화, 자기인식, 신뢰, 회복탄력성이 필요 요인으로 인식 

된다(Anderson, Hanrahan, & Mallett, 2014). 최적의 수행을 위하여 

부정적 사고 차단, 내적 자극 등의 통제는 물론, 관중이나 스코어, 

심판, 상대의 행동 등 외적 요인에 대처를 통해 집중 유지나 최적

의 심리상태 유지 역시 중요하다(Wang, 2006). 궁극적으로 선수의 

최상수행은 경기력 영향요인의 적절한 발현과 유기적 상호작용의 

융합 시너지가 창출되는 현상이다.

한편 스포츠에서 성과평가나 최상수행의 조건 등은 문화적 맥

락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올림픽 동메달은 문화에 따라 

올림픽에서 선수의 성공으로 평가되면서 환영받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나 문화에서는 선수나 팀의 실패 혹은 아쉬움으로 평가되기도 

한다(Ziaee, van Sterkenburg, & van Hilvoorde, 2022). 이처럼 올림

픽이나 세계대회 등의 메가스포츠 이벤트 성패는 문화에 따라 다

르게 평가된다(De Rycke & De Bosscher, 2019). 이러한 시대나 문

화에 따른 스포츠 평가 관점차에는 국가나 문화의 맥락이나 역사

성이 자리한다. 실제로 성공과 실패의 평가에 문화가 매개하는데, 

문화적 자아에 대한 이해의 방식차가 자기계발 성향의 문화적 차

이와 관련되기도 한다(Markus & Kitayama, 1991). 실제로 중국선수

는 불안 수준이 높고, 낙관성이 낮으며, 은퇴선수에 비해 현역선수

의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이 있다(王进, 2006). 또한 중국선수는 에너

지 낭비나 다른 요인의 방해가 집중력 하락으로 이어져 불안 증폭

이나 실패 두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王跃新, 2005).

문화는 특정 상황에서 개인의 심리와 행동 양상에 영향을 미치

고, 문화적 가치는 생각과 행동 양상을 결정하게 한다. 이러한 문

화의 특성은 개인의 신체활동이나 심리특성의 영향 요인이다

(Hofstede, 2001). 비교문화심리학에서는 문화나 인종 등에 따른 개

인이나 집단의 심리와 행동을 비교(谭瑜, 2011)하며, 이를 기반으로 

이론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에 따른 인간의 사고 방향을 논의한다

(尧国靖 & 黄希庭, 2006). 이러한 비교문화심리학은 다문화적 시각

에서 행동을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고 해석한다(Gergen, Gulerce, Lock, & Misra,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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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문화심리학은 스포츠에서 선수나 집단 간의 차이를 설명하

기도 한다. 실제로 한국선수는 사회적 지향성이 높고, 중국선수는 

개인적 지향성이 높다(왕봉비, 김병준, 2020). 또한 한국선수는 자

신감, 주의력이 중국선수보다 높고(郑小凤 & 何颖, 2020), 패하는 

상황에서도 경기 종료까지 버티는 정신이 강하다(龚智敏, 2003). 또

한 한국선수와 중국선수는 자각성과 회복탄력성에 차이가 있다(焉
石, 陈永欣, 李翠霞, 吴龙锡, & 李胤淑, 2013). 반면, 한국선수와 중

국선수는 민족 책임의식, 민족 부흥의식, 문화적 세계화 발전 이념, 

민족문화의 자신감과 자부심 제고 등의 선수육성 목표가 동일하기

도 하다(崔怀猛, 苏健蛟, 赵剑平, & 慎承, 2018). 이러한 문화차에 

대한 이해는 선수 이해의 토대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화 특수성은 대한민국과 중국의 올림픽 인식의 유사

점과 차이점을 설명한다. 특히 성과 평가 측면에서 대한민국과 중

국의 올림픽 인식차가 두드러진다. 대한민국의 올림픽 평가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메달리스트의 메달 중심에서 메달리스트

의 사회적 책임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Yun, 2022). 반면 중국은 

올림픽을 국가 간 스포츠 총력 대결로 인식해 출전 선수는 충실한 

훈련을 통해 경기력을 발전시키고, 심리 상태를 조절해 메달로 국

위선양의 영예를 위해 싸워야 한다(姚家新, 2006)는 관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올림픽 메달 획득을 국위선양으로 접근하던 대한민

국의 올림픽 관점은 사회변동과 연결되면서 개인의 성취로 재정의 

되었다. 실제로 다른 국가나 문화의 스포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은 

자국이나 자문화의 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스포츠를 향한 대중적 관심은 스포츠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의 확대는 스포츠는 물

론 스포츠과학의 증거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나 문화 사이에서도 발생하지만, 올림픽 메

달리스트 사이에서도 일어날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금·은·동메

달리스트의 올림픽 경험은 같은 시상대에 서지만 환의부터 좌절까

지 다양하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상에 따라 본 연

구에서는 중국 올림픽메달리스트의 메달 획득에 따른 심리경험을 

탐색하고,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차이를 비교하고자한

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중국의 올림픽메달이스트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는 동시에 스포츠에 대한 한중 양국의 관심 방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연구방법

1. 분석대상

본 연구에서는 중국 검색엔진 바이두(baidu.com)에 올림픽메달

리스트 인터뷰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신화매일전신(新华每日电
讯), 인민 일보(人民日报), 광명 일보(光明日报), 중국 신문보(中国新
闻报), 텐센트 뉴스(腾讯新闻), 펑파이 뉴스(澎湃新闻), 넷이즈 뉴스

(网易新闻) 등 7개 신문의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스트 인터뷰 기

사 113건을 문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금메달리스트 38

명, 은메달리스트 32명, 동메달리스트 18명 등 개인과 단체종목 선

수 88명을 대상으로, 2회 이상 인터뷰를 진행한 선수도 포함되었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바이두(baidu.com)에서 2020 도쿄올림픽 메달리

스트 기사를 수집하였다. 인터넷은 심리학 연구와 데이터 가공에 

효과적인 매체(Riva, Teruzzi, & Anolli, 2003)이다. 바이두(baidu.com)

에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중국선수의 메달 획득 후 취재 기사 창

을 개설해 인터뷰 내용이 정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21년 7월 

24일부터 2021년 10월 1일까지의 바이두의 중국 올림픽 메달리스

트 인터뷰 기사를 수집하였다.

3. 연구절차

본 연구는 2020 도쿄올림픽에서 중국 올림픽메달리스트 메달획

득의 심리경험을 탐색하고, 금·은·동메달에 따른 심리경험의 경

향성을 비교하기 위해 자료수집과 번역, 자료분석, 결과도출 순으

로 진행하였다.

자료수집과 번역 단계에서는 바이두(baidu.com)에서 2020 도쿄

올림픽 중국선수 인터뷰 기사를 검색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한 자료

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한글 2014를 활용해 메달 종류와 

순서, 선수 이름, 기사 내용, 기사 인용문 출처 등 관련 정보를 내

용으로 한 문서목록을 작성하였다. 이어 자료번역 단계에서는 중

국어 뉴스를 한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저자와 대한민국대표팀 선수 

경력자로, 중국어 번역 경험이 있는 체육학석사가 기사를 한글로 

번역하였다. 이후 대한민국 대학에 중국어교수로 재직 중인 중국

인교수가 원문과 번역본을 검토하여 번역의 적절성을 완전 협의에 

이를 때까지 검토하였다. 

자료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귀납적 내용분석을 진행하

였다. 구체적으로 귀납적 내용분석 과정에서는 수집된 출전 경험

의 구성개념 중 중복된 자료나 의미 분석을 통해 의미가 유사한 

자료를 병합하여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범주를 

추출하였다. 연구진과 스포츠심리학박사 1인, 스포츠심리학박사과

정 1인으로 전문가회의를 진행하여 귀납적범주화의 타당성을 확보

하였다. 이후 Excel 2019을 활용해 원자료, 세부영역, 일반영역의 

빈도를 누적하고 빈도비율을 산출하였다.

결과창출 단계에서는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국 올

림픽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메달에 따른 

심리경험의 특징과 심리경험 빈도비율을 산출해 올림픽 메달 획득

에 따른 중국선수의 심리경험 추이를 탐색하였다. 구체적 연구절

차는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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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절차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귀납적 내용분석과 

Excel 2019를 활용하였다. 귀납적 내용분석에서는 원자료로 추출하

고 원자료의 의미 유사성에 따라 원자료를 세부영역, 일반영역으

로 범주화하였다. Excel 2019은 메달 별 심리경험 빈도를 누적해 

심리경험의 빈도비율 산출에 활용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특징과 심리경험 

추이를 토대로 결과를 서술하고 논의를 진행하였다. 

1. 2020 도쿄올림픽 중국메달리스트 심리경험 유형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 심리경험 탐색 결과 수집된 

979개 원자료의 귀납적 내용분석 결과 15개 세부영역으로 범주화

하였다. 15개 세부영역은 <표 1>과 같이 대회준비, 컨디셔닝 성패, 

사명감과 감사, 경기운영 주도권 등 4개 일반영역으로 범주화하였다.

1) 대회준비

대회준비는 올림픽을 참가하기 위한 경기 전의 과정으로 286개 

원자료로 구성된다. 원자료는 목표의식, 훈련과정, 기술숙달 등 3

개 세부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목표의식은 중국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하고 싶어 하는 생각, 훈련과정은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훈련

하는 과정의 노력, 기술숙달은 선수가 부족함을 인식하고 수정하

는 방법이다. 대회준비와 관련해 메달리스트는 금메달 목표, 기록 

세움, 금메달 꿈, 열심히 노력, 열심히 훈련, 훈련 즐거움, 부족한 

부분 보충, 몸 상태 발전, 실력향상 등을 경험한다. 

올림픽에서 중국은 금메달의 전략적 목표를 확고히 하고 있으

며, 거국체제를 통해 원하는 금메달 수를 각 운동팀에 확실하게 

전달한다(姒刚彦 et al., 2012). 올림픽 메달 획득 여부는 연습 시작

과 경기 참가 연령, 주당 훈련 시간, 연습과 일반적인 연습 소요 

빈도비율과 시간, 그리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노력과 재미, 주의력 

등 올림픽 준비 과정에 따라 결정된다(Franchini & Takito, 2014). 

이러한 차이는 스포츠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현상으로, 육상성

수는 한국신기록 수립 경기에서 시합, 생각, 기록, 도움, 훈련 등에 

집중한다(김덕현, 김현주, 윤영길, 2022). 하지만 올림픽금메달 획득 

후 선수 스스로 운동 목표 재설정(윤영길, 전재연, 2010)은 한국과 

중국 메달리스트의 공통적 변화이다.

대회준비는 모든 종목에서 중시된다. 실제로 양궁 경기력에 심

리, 기술, 체력 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심리요인으로

는 자신감, 집중력, 감정조절, 긍정적 사고 등의 준비(Kim, Kim, & 

So, 2015)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씨름선수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

구에서는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경기 전 심리적 준비

와 명확한 전술 전략(Gould, Eklund, & Jackson, 1992)에 초점을 맞

추고 있는데, 이는 경기 전 상태가 경기력에서 중요하다는 중국선

수의 의견과 맥을 같이 한다. 

2) 컨디셔닝 성패

컨디셔닝 성패는 자신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인식으로243개 원

자료로 구성된다. 성공적컨디셔닝, 컨디션난조, 평온한 시합, 심리

컨디셔닝 등 4개의 세부영역으로 산출되었다. 성공적 컨디셔닝 결

과제시 컨디션난조는 실패에 대한 귀인, 평온한 시합은 시합 진행

중에서 나타나는 심리적경험, 심리컨디셔닝은 실패에 대해 나타나

는 심리문제이다. 컨디셔닝 성패와 관련해 메달리스트는 컨디션 

조절, 정상적 발휘, 실력 잘 발휘, 실력 발휘 못함, 기술 발휘 못

함, 생각지 못한 결과, 부담 없음, 평안함, 평정 찾았음, 긴장했음, 

부담감 큼, 적극적 싸우지 않음 등을 경험하였다. 

중국 메달리스트는 긴장, 큰 부담감, 기대감 등 심리적 문제와 

훈련 부족, 기술 부족, 준비 부족 등을 패인으로 언급하였다. 선수

는 메달 수나 경기 결과 등 가시적 결과에 주목할 경우 올림픽 기

간 부담이 커진다(Gahwiler, 2007). 이로 인한 노력부족, 능력부족, 

컨디션난조, 정신력 저하, 자만심, 운, 체력 저하, 집중력 저하, 심

리적 부담감 등은 시합 패배의 귀인 유형(김원배, 윤영길, 2003)으

로 중국 선수가 언급한 패배 요인과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올림픽 

선수에 미디어 간섭, 코치 문제, 과도한 훈련 및 부상 등의 부정적 

영향(Greenleaf, Gould, & Dieffenbach, 2001)이라는 추정에는 패배 

귀인 유형에 문화 특수성이 매개할 개연성을 시사한다. 

올림픽 출전은 선수에게 꿈의 무대로 강한 동기와 한 번의 기

회라는 인식과 동시에 압박 요인이 된다. 올림픽 금메달 획득은 

운동선수의 최고 성취로, 부담감이 극대화되는 도전이다(Fletcher 

& Sarkar, 2012). 예를 들어 일부 선수에게 올림픽 출전은 포부 수

준(Houlihan & Zheng, 2013)이지만, 중국에서는 금메달 획득 후 선

수의 삶이 극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어 은메달 획득 후 심리경

험 인식 결과에서 결과 만족과 아쉬움 비중이 큰 이유로 해석된다. 

이처럼 금메달이 목표인 선수에게 올림픽 부담감과 높은 기대는 

부메랑이 되어 컨디셔닝을 어렵게 하기도 한다.

3) 사명감과 감사

사명감과 감사는 국가에 대한 심리적 표시로 총 226개 원자료

로 구성된다. 수집된 원자료는 국위선양, 동료소통, 감사, 자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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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4개 세부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국위선양은 국가 위해서 노력, 

동료소통은 팀동료에 대한 서로의 소통, 감사는 주요타자의 지지

에 대한 감사 표시, 자부심은 국가에 대한 믿음이다. 사명감과 감

사와 관련해 메달리스트는 국기 게양, 국가 울림, 나라 위해 노력, 

격려해줌, 서로 믿음, 많은 소통, 감독의 지도, 감독의 생각 주입, 

감독의 격려, 중국인 할 수 있음, 중국팀 이길 수 있음, 나라가 든

든 등을 경험하였다. 

중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집단적 정체성과 자기평가가 긍

정적으로, 훈련과 우승 과정에서 각종 애국주의 교육 활동과 슬로

건이 올림픽 우승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

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중국적이고 뚜렷한 집단 정체성을 형

성해 투혼을 발휘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애국심이 발현되는 변화

를 보여준다(张龙, 孟刚, & 郭朝廷, 2013). 메가스포츠 이벤트는 중

국의 국가 이미지를 확립하고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는 중요한 방

법이다(Lu & Hong, 2013). 실제로 중국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나라를 빛내다 또는 영예 등으로 표현한 자신의 정체성은 1990년

대까지 지속된 대한민국의 스포츠와 국가를 보는 관점과 유사하다. 

선수의 성공은 가족의 지지, 지도자의 격려와 지도, 팀 종목의 

원자료(979) 세부영역(15) 일반영역(4)

금메달 목표(43)/기록 세움(9)/금메달 꿈(8)/자신 증명(8)/나의 전부(6)/올림픽 출전 꿈(6)/자신만의 방향 잡음(5)/좋은 성적 거
두고 싶음(5)/강한 꿈(5)/단계 목표 설정(5)/메달 획득 꿈(5)/앞으로 노력(5)/끝이 아님(3)/삶 일부(3)/시상대 오름(3)/금메달 약
속함(3)/올림픽 꿈(3)/가족 위한 목표(2)/결승 진출 목표(2)/새로운 출발(2)/계속 경기하고 싶음(2)/현재 자리 지키기(1)/기록 깨
고싶음(1)/롤모델 되고 싶음(1)

목표의식
(136/47.4%)

대회준비
(286/29.2%)

열심히 노력(14)/열심히 훈련(10)/훈련 즐거움(10)/자기관리(9)/충분한 훈련(9)/노력(8)/운동 종목사랑(6)/착실히 훈련(4)/스트레
스 해소 방식은 연습(4)/과정 중요(4)/과정 잘 준비(3)/습관된 훈련(2)/컨디션이 안 좋으면 연습(2)/준비 충분했음(2)/마인드 발
전(2)긍정마인드(2)/좋아하기에 복귀(2)/칠수록 감이 좋아짐(1)/기분 좋음(1)/슬럼프 극복(1)/긍정적 생각(1)/긍정적(1)/긍정 에너
지(1)/마인드 컨트롤(1)

훈련과정
(100/34.9%)

부족한 부분 보충(13)/몸 상태 발전(6)/실력향상(5)/동작 질 향상(5)/경험 분석(4)/경험 쌓음(4)/중요한 경험(2)/출전 순서 조정
(2)/새로운 전략(2)/위치 파악(1)/위치 조정(1)/기술 발전(1)/실력 쌓음(1)/디테일하게 처리(1)/부족한 기술 찾기(1)/동작 유지(1)

기술숙달
(50/17.4%)

컨디션 조절(11)/정상적 발휘(11)/실력 잘 발휘(10)/컨디션 좋음(7)/경기 즐김(6)/경기 잘 진행(5)/좋은 컨디션 찾음(4)/아쉽지 
않음(4)/경기느낌 좋음(3)/성적 만족(3)/신체 능력 좋음(3)/잘 해냄(3)/절정 시기(2)/전술 잘 보여줌(2)/기술 문제없음(2)/컨디션 
유지(2)/동작 잘 해냄(1)/실력 잘 보여줌(1)/성적 나쁘지 않음(1)/기복 없음(1)/심리 상태 조절(1)/완벽한 플레이(1)/뒷심 발휘
(1)/패배 기분 나쁘지 않음(1)

성공적
컨디셔닝

(86/35.3%)

컨디셔닝 성패
(243/24.8%)

실력 발휘 못함(13)/기술 발휘 못함(11)/생각지 못한 결과(8)/실수했음(5)/부상 문제(4)/상대방 강했음(4)/상대방 수준 높음(4)/
돌발 상황 발생(3)/기술 습득 못함(3)/연습 부족(2)/실수가 많음(2)/점프 점수 낮음(1)/어려움 많음(1)/좋지 않은 요소(1)/심판에
게 인사하지 않음(1)/기회 잡지 못함(1)/컨디션 나쁨(1)/상대 경험 많음(1)/상대 멘탈 좋음(1)/원하는 상태 아님(1)/처음 큰 무
대 서봄(1)/종목에 어려움을 겪음(1)/상대 기회 주지 않음(1)/상대 키가 월등함(1)/상대방 체중이 많음(1)

컨디션난조
(73/30.0%)

부담 없음(11)/평안함(8)/평정 찾았음(6)/평정심 유지(6)/마음 진정(5)/별 생각 없음(2)/긴장 없음(2)/편안하게 이김(2)/마음을 다
잡음(2)/차분함(1)/정서 진정(1)/스트레스 없음(1)/큰 부담 없음(1)/상태 괜찮음(1)

평온한 시합
(49/20.1%)

긴장했음(7)/부담감 큼(5)/적극적 싸우지 않음(4)/기대감 컸음(3)/심리 문제(2)/훈련 부족(2)/스트레스가 큼(2)/어려움 있음(2)/조
심스럽지 못함(1)/잘 견디지 못함(1)/마음 추스르지 못했음(1)/소극적 경기운영(1)/기술 문제(1)/경험 부족(1)/준비 못했음(1)/생
각이 많았음(1)

심리 컨디셔닝
(35/14.4%)

국기 게양(26)/국가 울림(13)/나라 위해 노력(12)/국가 보답(7)/짊어진 명예(4)/메달 책임(4)/명예 떨치고 싶음(4)/조국 보답(4)/
명예가 중요(3)/짊어진 사명감(3)/나라 명예 떨침(3)/공산당 위해 기록 깸(1)/당에 선물(1)/세계에 중국 힘 보여줌(1)/나라 명예
(1)/중국 위해 최선 다함(1)

국위선양
(88/38.9%)

사명감과 감사
(226/23.0%)

격려해줌(10)/서로 믿음(7)/많은 소통(5)/힘 합침(5)/동료 실력 믿음(3)/상호 협조(3)/팀 승리(3)/서로 이해(3)/협력으로 난관 극
복(3)/팀워크(2)/팀의 도움 줌(2)/팀 동료 경험(2)/팀의 결속력(1)/팀의 노력(1)/서로 도와줌(1)/단합(1)/목표 위해 함께 노력(1)

동료소통
(53/23.4%)

감독의 지도(9)/감독의 생각 주입(5)/감독의 격려(4)/좋은 선생님(2)/선생님 지원(2)/회장님 도움 줌(2)/가족의 믿음(2)/가족의 
큰 성원(2)/가족의 희망(2)/고향의 희망(2)/부모님 감사(2)/코치님의 도움(2)/동료 감사(1)/코치님 감사(1)/팬들께 감사(1)/조국에 
감사(1)/코치님 전략(1)/가족 응원(1)/훈련 시켜준 할머니(1)/가족의 희생(1)

감사
(44/19.4%)

중국인 할 수 있음(8)/중국팀 이길 수 있음(5)/나라가 든든(5)/국가 지원(3)/위대한 조국(3)/좋은 중국 모습(2)/중국선수 의지
(2)/중국팀 자랑스러움(2)/대표로 올림픽 출전(2)/조국을 자랑(1)/선수 용기(1)/선수 정신력(1)/중국인도 그런 능력 갖고 있음
(1)/사명감(1)/강한 나라(1)/중국 육상 기원(1)/중국 복식 정상(1)/중국 육상 돌파(1)

자부심
(41/18.1%)

최선 다함(32)/포기하지 않음(19)/자신과의 싸움(10)/도전(6)/과감하게 싸움(5)/심리 문제 극복(5)/고생으로 견딤(4)/용감히 싸움
(3)/주동 공격(3)/정신력 있음(3)/끝까지 싸움(3)/의지력 있음(3)/대담한 경기(2)/열정 있음(2)/고통스럽지 않음(1)/전력 다함(2)/
결심(2)/초심 잃지 않음(2)/동메달 쟁탈전 있음(1)/착실하게(1)/후회 남기지 않음(1)/전력투구(1)/열심히 싸움(1)/헤어질 수 없는 
관계(1)/많은 용기가 필요(1)/인내심 필요(1)

투지
(115/51.3%)

경기운영 주도권
(224/22.8%)

자신이 있음(19)/자신 믿음(9)/이길 수 있음(6)/두렵지 않음(6)/실력 보여줌(6)/우승 어렵지 않음(2)/멀리 던질 수 있음(1)/멘탈
이 강함(1)

자신감
(50/22.3%)

집중(10)/결과 생각하지 않음(8)/상대 신경 쓰지 않음(8)/잡념 없음(3)/몰입(3)/침착했음(2) 경기집중
(34/15.1)

운 좋음(7)/상대방과 심리전(3)/상대방 실수(2)/운동신경 타고남(1)/상대 실력 부족(1)/괜찮다고 스스로 말해줌(4)/심리 변화 주
의(2)/연기가 기회가 됨(2)/우승 이루지 못함(2)/기회가 됨(1)

상대압도
(2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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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구성원 간의 협력이 승리요인으로 언급되고 있다. 선수의 심

리적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 본인, 구성원 등이 있는

데, 특히 지도자와 가족들의 영향이 중요(Gould, Dieffenbach, & 

Moffett, 2002)하다. 특히 지도자는 선수의 자의식, 자신감, 불안, 

자율성과 동기부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Kim & Park, 2020)

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내적 및 인간관계를 포함한다

(Cook, Fletcher, & Carroll, 2021). 팀 종목의 경우 팀워크, 팀 전력, 

지도자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등은 선수의 심리자본 형성에 기여한

다(윤영길, 전재연, 2015).

사명감은 메달리스트의 중국 체육계 특수성을 반영한다. 국가 

정체성과 글로벌 생활연구에서 중국인은 84%가 스스로를 중국인

으로, 89%가 자신이 중국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Shu & Zhu, 

2009). 메가스포츠 이벤트에서 중국선수가 성적을 거두면 중국인의 

자랑스러운 생각이 강화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중국에서 선수의 

성적에 따라 대학과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고, 나아가 탁월한 경

기력의 선수가 대학에 입학하면 장학금과 총장 영접 등 특별대우

를 받는다. 특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는 국가, 성, 시 등 각급 상

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선수의 사명감과 운동 열정을 촉진시킨다.

중국선수는 올림픽 무대에 오성홍기를 게양하기 위하여 신념, 

끈기,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내재화한다. 중국선수는 자신의 노력

으로 올림픽 경기장에 국기를 게양하는 순간을 영광으로 여기고 

끈질긴 신념으로 노력한다. 이러한 신념과 노력은 운동선수가 국

가 정체성과 사명감을 표현하는 방식이며, 이는 운동선수들이 경

기를 하는 정신적 지지점이다. 사실 중국에서 선수선발은 전수조

사에 가깝게 진행된다. 우선 신체조건에 따라 선수를 선발하고, 선

발된 선수를 대상으로 집중적 지원과 훈련을 진행하고, 의식주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러한 체계로 중국선수의 올림픽 출전 성적은 

국가의 지원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으로 국가에 보답

하고 싶어 한다.

4) 경기운영 주도권

경기운영 주도권은 경기에서 발휘할 수 있는 능력으로 224개 

원자료로 구성된다. 수집된 원자료는 투지, 자신감, 경기집중, 상대

압도 등 4개 세부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투지는 시합에 대한 정

신력, 자신감은 시합에 대한 자기실력의 믿음, 경기집중은 시합장

에서 한눈 팔지 않는 상태, 상대압도는 경기할 때 마주하는 심리

이다. 경기운영 주도권과 관련해 메달리스트는 최선 다함, 포기하

지 않음, 자신과의 싸움, 자신이 있음, 자신 믿음, 이길 수 있음, 

집중, 결과 생각하지 않음, 상대 신경 쓰지 않음, 운 좋음, 상대방

과 심리전, 상대방 실수 등을 경험한다. 

경기의 승패 확률은 경쟁선수 간 동일하지만 심리적 모멘텀 전

략에 따라 달라진다. 실제로 심리적 모멤텀 전략이 있는 선수의 

승리 확률이 높고(전재연, 윤영길, 김영숙, 박상혁, 2019), 올림픽 

메달리스트는 긍정적태도, 동기, 자신감, 집중력 등에 차별성이 있

다(Fletcher & Sarkar, 2012). 또한 객관적 전력이 좋지 않는 선수

의 성취에는 긴장 조절이나 심리적 준비가 중요하다(Orione, Fleith, 

& Veloso, 2021). 실제로 메가스포츠 이벤트에서 심리적 준비는 신

체적 준비 이상으로 중요(Burns, Weissensteiner, & Cohen, 2019)하

고, 최정상 선수의 승부에 불안 대처 능력, 자신감, 심리적 근성, 

집중력, 경쟁력, 목표 설정 능력, 높은 수준의 희망과 낙관이 영향

을 미친다(Gould, Dieffenbach, & Moffett, 2002; Hanin, 2000).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경기 주도권으로 연결된다. 실제로 올림

픽 경기에 심리기술과 준비, 올림픽에 대한 태도, 지원 서비스 및 

다각적인 준비, 신체 준비 등(Greenleaf et al., 2001)은 경기 주도

의 토대가 된다. 압박 상황의 치열한 경쟁에서 자신감, 희생 능력, 

끈기, 동기부여(Fuentes et al., 2020)는 상대를 압도하는데 중요하

다. 또한 운 역시 경기 주도에 영향을 미치지만 선수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Csurilla & Sterbenz, 2018), 경기 영향력은 정량화할 

수 없다(Csurilla, Gyimesi, Kendelényi-Gulyás, & Sterbenz, 2021). 
실제로 심리자본은 경기 주도권에 중요하다. 심리자본은 경기력을 

향상시키고(Lee, Wang, Huang, Hsu, & Chien, 2022), 운동선수로 

성장에 필요한 집중력, 자신감, 적극성(Gould, Eklund, & Jackson, 

1993)을 강화한다. 또한 중국선수의 경기력 발현에 중시되는 자신, 

동기, 정서, 주의, 의지, 인지, 심리적 피로, 대인관계(张力为, 2006)

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경기운영 주도권에 영향

을 미치고, 경기운영 주도권은 경기 결과에 결정적 요인이 된다.

2.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

비율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일반

영역 빈도비율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빈도비율

일반영역 수준에서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메달리스트의 심리

경험 빈도비율은 대회준비, 사명감과 감사, 경기운영 주도권, 컨디

셔닝 성패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비율에 따르면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메달리스트는 성공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컨

디셔닝을 토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경기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경기

를 풀어갔다. 또한 올림픽 금메달 성취 결과에 감사하고 있음을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 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보여준다. 특히 은메달과 동메달의 빈도비율을 비교했을 때 올림

픽 금메달 획득을 위한 사명감 있는 대회준비와 경기운영 주도권

의 중요성, 올림픽 금메달 성취에 본인의 노력과 능력에 귀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은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컨

디셔닝 성패, 대회준비, 경기운영 주도권, 사명감과 감사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비율에 따르면 2020 도쿄올림픽 중국 은메달리스트

는 컨디셔닝에 실패하고, 결승에서 경기운영 주도권을 잡지 못했

고, 대회준비 부족으로 자평하고 있다. 동시에 사명감이나 감사는 

상대적으로 크게 언급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금메달리스트와 

비교했을 때 대회준비가 부족했고, 경기운영 주도권을 잃었으며, 

특히 컨디셔닝에 크게 실패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은메달리스

트의 사명감이나 감사 빈도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는 점은 

흥미롭다. 반면 동메달리스트와 비교했을 때 경기운영 주도권 빈

도비율은 유사하지만 대회준비, 컨디셔닝 실패, 사명감과 감사의 

빈도비율은 낮아 은메달리스트는 동메달리스트에 비해 메달 획득

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인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컨

디셔닝 성패, 대회준비, 경기운영 주도권, 사명감과 감사 순으로 

나타났다. 빈도비율에 따르면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동메달리스트

는 컨디셔닝에 실패했으나 회복했고, 적정한 수준으로 대회를 준

비했지만, 경기운영 주도권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또한 사명감이나 

감사하는 마음은 있으나 동메달이라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럽다는 

양상을 보인다. 금메달리스트와 비교했을 때 대회준비, 사명감과 

감사, 경기운영 주도권 빈도비율은 낮은 반면, 컨디셔닝 성패 빈도

비율은 높아 컨디셔닝에 실패한 것으로 자평하고 있다. 또한 은메

달리스트와 비교했을 때 대회준비, 사명감과 감사 빈도 비율은 높

은 반면 컨디셔닝 성패, 경기운영 주도권의 빈도비율은 낮다.

한편 일반영역 수준에서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

리스트의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다음과 같다. 대회준비는 금 33.2%, 

동 24.5%, 은 21.8%로 금, 동메달리스트에 비해 은메달리스트는 준

비 언급 빈도비율이 낮다. 컨디셔닝 성패는 은 43.1%, 동 35.0%, 

금 15.5%로 은, 동메달리스트는 금메달리스트에 비해 컨디셔닝 실

패 언급 빈도비율이 높다. 사명감과 감사는 금 27.3%, 동 19.6%, 

은 13.9%로 금, 동메달리스트에 비해 은메달리스트는 언급 빈도비

율이 낮다. 경기운영 주도권은 금 24.0%, 은 21.3%, 동 20.9%로 금, 

은, 동 순의 빈도비율을 보인다. 이는 경기에서 주도권 확보와 경

기력이 연동될 개연성을 시사한다.

2)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양상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세부

영역 빈도비율은 <그림 3>과 같다.

세부영역 수준에서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

트 심리경험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세

부영역의 목표의식, 훈련과정, 성공적컨디셔닝, 자부심, 투지 등은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구분 없이 공동적으

로 빈도비율이 높은 심리경험이다. 이는 올림픽 성취에 직 간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시사한다. 반면, 기술숙달, 컨디션난

조, 심리컨디셔닝, 국위선양, 자신감 등은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 사이 심리경험 빈도비율의 차이가 있다. 이러

한 결과는 메달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으로서의 심리경험으로 해석

이 가능하지만, 성적에 따른 선수의 귀인 유형 차이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세부영역 빈도

비율은 목표의식, 투지, 훈련과정, 국위선양, 성공적컨디셔닝, 기술

숙달, 동료소통, 평온한 시합, 감사, 자신감, 경기집중, 자부심, 상

대압도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금메달리스트에게는 은메달리

스트와 동메달리스트에게서 나타나는 심리컨디셔닝, 컨디션난조는 

없었다. 목표의식은 다양한 문화권에서 올림픽금메달리스트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취의 요인이다.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게 

심리컨디셔닝과 컨디션난조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절대적으로 문

제가 없었을 가능성과 대회 중에 경험했으나 올림픽 성과에 따른 

그림 3. 금·은·동 메달리스트 심리경험 세부영역 빈도비율



  Sport Science 2022. 40(3)

선수의 해석과 평가 결과로 언급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동시에 내

포한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은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세부영역 빈도

비율은 컨디션난조, 목표의식, 심리컨디셔닝, 훈련과정, 성공적컨디

셔닝, 자신감, 자부심, 투지, 상대압도, 감사, 동료소통, 평온한 시

합, 경기집중, 국위선양, 기술숙달 순으로 나타났다. 은메달리스트

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결과적으로 컨디셔닝에 

실패하여 결승전에서 컨디션난조에 빠져 패배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은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중 컨디션난조의 빈도비율이 21.8%

라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는 컨디션난조로 결승전에서 

패했거나, 결승전 패배를 컨디션난조에 귀인시키고 있을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한다. 이는 동메달리스트보다 덜 행복한 은메달리스트

(Medvec, Madey, & Gilovich, 1995)의 원인이기도하다. 컨디션난조

로 인한 패배라면 컨디셔닝의 문제이지만 다른 이유를 컨디션난조

로 해석하면 선수의 성장 가능성이 제한될 수 있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세부영역 빈도

비율은 투지, 목표의식, 컨디션난조, 국위선양, 성공적컨디셔닝, 심

리컨디셔닝, 훈련과정, 자부심, 동료소통, 경기집중, 상대압도, 감

사, 평온한 시합, 기술숙달, 자신감 순으로 나타났다. 동메달리스트

는 금메달리스트나 은메달리스트에 비해 컨디션난조, 투지, 목표의

식의 상대적 빈도비율이 높다. 이는 컨디션난조가 있었지만 투지

를 발휘해 경기에 임했고, 결승이 좌절되었지만 동메달이라도 획

득하기 위해 목표의식을 가지고 경기에 임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반면 기술숙달, 감사, 자신감, 상대압도 등에서는 낮은 빈도비율을 

보인다. 이는 금메달이나 은메달리스트에 비해 경기를 압도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 빈도비

율에서 컨디션난조과 심리컨디셔닝, 국위선양과 투지는 주목할 만

하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 컨디션난조와 심리컨디셔

닝의 빈도비율은 각각 금 0%, 은 16.0%, 동 21.8%와 금 0%, 은 

8.0%, 동 10.2%이다. 금메달리스트는 대회에 아쉬움이 없고, 스스

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은, 동메달리스트는 실패 생각과 아

쉬움이 있다. 은메달리스트는 실력 발휘 못함, 실수, 부상, 돌발상

황 등을 컨디션난조 원인으로 생각한다. 또한 긴장감, 기대감, 훈

련 부족, 부담감 등으로 인한 심리컨디셔닝 문제에 귀인한다. 동메

달리스트 또한 다르지 않은데 기술구사 문제, 연습 부족, 실수 등

을 컨디션난조의 원인으로 생각한다. 또한 긴장감, 부담감, 스트레

스 등으로 인한 심리컨디셔닝 문제를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국위선양에서 심리경험 빈도비율은 금 11.2%, 은 11.0%, 동 

1.4% 등으로 높게 나타난다. 국위선양은 메달리스트의 메달 인식

을 다르게 한다. 실제로 금메달리스트는 국위선양과 관련해 국기 

게양, 나라 위해 노력, 국가 울림. 동메달리스트의 명예 떨치고 싶

음, 조국 보답 등을 이야기하지만,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 획득 실

패에 자책감과 실망감을 표한다. 이는 투지의 빈도비율과 연동해 

시사를 남긴다. 투지의 빈도비율이 금 12.0%, 은 6.9%, 동 17.2%로 

나타난다. 이는 금메달리스트는 성과를 거둘 만큼의 투지를 발휘

해 경기했고, 동메달리스트는 동메달 획득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

했다. 반면, 은메달리스트는 결승전에서 자신의 투혼과 혼신의 노

력을 인정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있다. 이는 금메달 중심주의의 영

향으로 해석된다. 

Ⅴ. 결론 및 제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과 심리경험 양상

을 탐색해 다음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 심리경험 탐색 결과 

979개 원자료가 수집되었으며, 수집된 자료의 귀납적 내용분석 결

과, 목표의식, 훈련과정, 기술숙달, 성공적컨디셔닝, 컨디션난조, 평

온한 시합, 심리컨디셔닝, 국위선양, 동료소통, 감사, 자부심, 투지, 

자신감, 경기집중, 상대압도 등 15개 세부영역으로 범주화되었다. 

15개 세부영역은 의미 유사성에 따라 유목화해 대회준비, 컨디셔

닝 성패, 사명감과 감사, 경기운영 주도권 등 4개 일반영역으로 범

주화하였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은 일반영

역의 범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최선을 다해 2020 올

림픽을 준비했고, 국가에 대한 사명감으로 컨디셔닝하면서 경기에

서 경기주도권을 잡기 위해 노력한 결과에 감사한다.

둘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일반영역의 빈도비율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금메달리스트는 대

회준비, 사명감과 감사, 경기운영 주도권, 컨디셔닝 성패 순으로, 

은메달리스트는 컨디셔닝 성패, 대회준비, 경기운영 주도권, 사명

감과 감사 순으로, 동메달리스트는 컨디셔닝 성패, 대회준비, 경기

운영 주도권, 사명감과 감사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영역 수준

에서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의 심리경험 빈

도비율 양상과 관련해 대회준비는 금, 동메달리스트에 비해 은메

달리스트의 비율이 낮고, 컨디셔닝 성패는 은, 동메달리스트에 비

해 금메달리스트의 비율이 낮으면, 사명감과 감사는 금, 동메달리

스트에 비해 은메달리스트는 언급 비율이 낮다. 경기운영 주도권

은 은, 동 순의 빈도비율을 보인다. 일반영역의 빈도비율은 경기에

서 주도권 확보와 경기력이 연동될 개연성을 시사한다.

셋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의 

세부영역 빈도비율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세부영역의 목표의

식, 훈련과정, 성공적컨디셔닝, 자부심, 투지는 금·은·동메달리스

트 구분 없이 빈도비율이 높은 심리경험으로 올림픽 성취에 영향

을 시사한다. 반면, 기술숙달, 컨디션난조, 심리컨디셔닝, 국위선양, 

자신감 등은 금·은·동메달리스트 간 심리경험 빈도비율의 차이

가 있었다. 이는 메달의 차이를 만드는 원인으로 심리경험, 성적에 

따른 선수의 귀인 유형 차이로 해석된다. 메달 별 심리경험의 세

부영역 빈도비율은 금메달리스트는 목표의식, 투지, 훈련과정, 국

위선양, 성공적컨디셔닝을, 은메달리스트는 컨디션난조, 목표의식, 

심리컨디셔닝, 훈련과정, 성공적컨디셔닝을, 동메달리스트는 투지, 

목표의식, 컨디션난조, 국위선양, 성공적컨디셔닝 등이 높게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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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은·동메달리스트 심리경험 빈

도비율에서 컨디션난조과 심리컨디셔닝의 빈도비율은 시사를 남긴

다. 컨디션난조의 응답빈도비율은 금메달 0%인 반면, 은 16.0%, 동 

21.8%로 구체적으로 실력 발휘 못함, 실수, 부상, 돌발상황 등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심리적컨디셔닝의 응답빈도비율은 금메달 0%

인 반면 은 8.0%, 동 10.2%로 구체적으로 긴장감, 기대감, 스트레

스, 부담감 등을 언급하고 있다. 향후 컨디션난조와 심리컨디셔닝

이 경기력에 영향을 미친 결과인지, 결과에 대한 귀인 방식인지를 

주제로 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본다. 

둘째, 국위선양은 메달리스트의 메달 인식을 다르게 하는 원인

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검토는 경기력 영향요인의 정확한 이해

에 기여할 것이다. 실제로 2020 도쿄올림픽 중국 금메달리스트는 

국위선양과 관련해 국기 게양, 나라 위해 노력, 국가 울림, 동메달

리스트는 명예 떨치고 싶음, 조국 보답 등의 심리경험을 이야기하

지만, 은메달리스트는 금메달 획득 실패에 자책감과 실망감을 표

한다. 이는 금 12.0%, 은 6.9%, 동 17.2%인 투지의 빈도비율과 연

동해 시사를 남긴다. 은메달리스트는 자신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

거나 숨기고 있을 개연성이 있다. 은메달리스트의 투지나 노력을 

인정하는 분위기는 선수 보호책으로 기능할 것이다. 은메달리스트

를 재조명하는 후속연구를 기대해본다.

셋째, 선수의 성취와 성과 인식에서 문화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

가 있다. 2020 도쿄올림픽 중국 메달리스트는 국위선양의 사명감

을 심리경험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1990년대 이전 대

한민국 체육계나 국가적 수준에서 컨센서스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이 집단주의 문화에서 개인 중심으로 사회가 변동하면서 메가스포

츠 이벤트의 성취가 국가나 국민이 아닌 개인의 성취로 재정의 되

었다. 국가나 국민의 스포츠 성취에 대한 인식 변화는 스포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중국 올림픽메달리스트의 

국위선양 사명감과 대한민국 올림픽메달리스트의 개인 성취패러다

임이 국가나 국민의 메가스포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

요가 있다. 이는 대한민국 체육계가 국가나 국민적 차원에서 지지

받는 정당성의 논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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